
중국을 축으로 전개되는  

아시아의 섬유 산업 

 

금년은 1992년 등소평(鄧小平)이 중국 남부 광동성(廣東省)의 심천(深玔)을 

비롯한 신흥 공업지대의 순회(巡回) 연설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의 결정

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남순강화(南巡講話)”로부터 10년째인 해이고, 

1997년 폭락한 태국의 바트화(貨)에 이어 한국에도 닥친 IMF 파동 등으로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던 경제위기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이다. 그밖에 중국

을 축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 동

남아 6개국의 신흥개발도상국의 섬유공업이 가일층 발전하는데 금년이 도약

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중국의 독무대는 앞으로도 계속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작년에 신흥국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섬유품의 수출이 ①미국 경제의 불경기 ②일본의 소비 부진 ③세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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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미국 뉴욕에서의 테러 사건에 의한 영향 등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베트남의 섬유 수출은 15%, 중국은 2%가 각각 증가

하였으나 그 밖의 나라들의 경우는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한국의 섬유 수출 실적은 전년보다도 14%가 줄은 158억 달러로 사류, 

직물류, 의류 등이 모두 두 자리 수로 줄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

출상품인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은 전년 실적의 약 1/4인 24%가 줄어 주

요 생산지인 대구지방뿐만 아니라 합섬메이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대만도 126억 달러로 1991년의 120억 달러에 비하면 5%가 늘었지만 전년

도 보다 17%가 줄었고 최고 실적이었던 1997년의 166억 달러와 비교하면 

24%가 줄었고, 사류, 직물류, 의류 등의 수출이 모두 전년에 비해 두 자리 

수만큼 줄었다.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섬유 수출실적도 모두 부진하여,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년에는 82억 달러로 과거 최고였지만, 2001년에는 하반기부터 크게 줄기 

시작하여 연간 66억 달러로 20%가 줄었다. 반면 태국은 6%만이 줄어 52억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국은 전년에 비하여 2%나마 증가하

여 542억 달러의 실적으로 1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는데, 이 규모는 “남순강

화”가 있기 전인 1991년의 실적 179억 달러와 비교할 때 10년만에 3배로 증

가한 것이다. 그 동안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소의 오르막 내리막은 있었으나 

큰 흐름으로는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독무대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때는 대만과 한국이 중국 내 합성 섬유시세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나 이제는 중국 국내의 시세가 지표로 되어가고 있는 등 아시아의 섬

유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국을 축(軸)으로 하여 돌아 갈 것이 틀림없다. 

한편 유럽·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급원이(supply source) 한 나라

로 집중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시장

을 독점할수록 다른 공급원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쿼터·프리(quota free)로 유럽이나 미국으로의 수출 제한이 없어지므로 어떻

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0년대의 아시아 섬유산업이 중국을 축으로 할 가능성은 크지만, 한국·

대만 및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맹렬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 WTO가맹 후 기회와 시련을 맞는 중국 

“남순강화” 후 중국은 생산과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1991년과 2001년

을 비교하면 국유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방적사의 생산량은 461만 

톤에서 52%나 증가한 670만 톤으로, 면직물류는 182억m에서 11% 늘어난 

202억m로, 합섬은 191만 톤에서 4.3배 늘은 828만 톤으로, 장섬유 직물은 24

억m에서 거의 2배인 47억m로 늘었는데, 폴리에스테르 섬유만을 보면 122만 

톤에서 633만 톤으로 무려 5.2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와 같은 증산은 고율관세(高率關稅) 이외에도 합섬의 경우 수량제한에 

따른 수입허가(輸入許可 : IL)제도 하에서 중국 대륙으로 막대한 양을 수출하

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규제가 풀리면 세계 각국에

서 수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및 대만의 합섬생산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생산설비 및 생산량을 줄이게 됨으로써 경영면에서도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이 작년 12월에 WTO에 가맹함으로써 섬유 산업도 새로운 기회

와 더불어 시련도 맞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유리한 분야는 어패

럴 뿐인데 그 이유는 유럽 및 미국 수출 쿼터가 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지며, 2001년에는 30% 전후였던 텍스타일의 높은 수입관세가 2005년에는 

10%까지 떨어져 중국 내에서도 수입 천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어패럴을 계속 증산하게 되면 면방직도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그

에 따라 값싸고 품질좋은 수입 원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가격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합섬의 경우는 수입품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다. 2001년에 10∼

20%이던 관세는 2005년부터는 5%로 떨어지며, 수입허가제도에 의한 수입량 



제한도 없어지고 신고제가 되어 수입의존도가 큰 원료의 관세도 떨어지므로 

한국이나 대만으로부터의 수입품과 가격 및 품질로 경쟁하여야 할 경우 중

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WTO가맹은 중국의 무역뿐만 아니라 외자도입정책(外資導入政策)도 단계적

으로 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등은 이번에 새로운 “외국기업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공포하고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섬유관계에서는 

면방적, 모방적, 칩(chip)으로부터 방사하는 합섬이 여전히 “제한(制限)” 업종

으로 남아 있고, 공업용 특수 섬유품, 고급 텍스타일의 면포·염색가공이 

“장려(奬勵)” 업종으로 되었다. 이제까지의 목록에서 “제한” 업종 중 외자 

100% 투자가 불가(不可)하였던 차별화 합섬이나 아라미드, 스판덱스, 탄소섬

유 등의 하이테크 섬유는 “장려” 업종으로 격상되었다. 

폴리에스테르 중합도 과거에는 외국자본 100% 투자가 불가능인 “제한” 업

종이었으나 1일 생산량이 400톤 이상의 투자는 “장려”업종으로 되고 400톤 

미만은 “제한” 업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병목 업종에 외자를 유치할 수 있

게 하여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엿보인다. 

 


